
 

 

 

탄생일 아침에 맞으신 비 

 

1977 년에 전반적지역에서는 4 월초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가물을 타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천시와 녕변군의 

농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였다. 

13 일과 14 일에도 여러 농장을 찾으시여 가물에 타는 밭곡식들을 

바라보시며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14 일 밤이 깊어서야 숙소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때없이 

창문을 열고 검은구름이 떠도는 밤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이렇게 밝아온 4 월 15 일 아침, 드디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시던 그이께서는 덧옷도 입지 않으시고 뜨락으로 

나서시였다. 

손을 펴드시고 바람을 가늠해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그이의 건강이 념려되여 덧옷을 들고 달려왔다. 그가 온줄도 

모르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펼쳐드신 손을 여전히 내리우지 않고계시였다. 

일군은 안타까운 심정을 그이께 아뢰였다. 

《수령님! 오늘 아침마저 이러시면…》 

그의 마음을 읽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생일, 생일 하는데 비가 

오니 생일보다 더 기쁘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렇듯 탄생일에도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